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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올트먼·오픈AI  상대 소송 1심서 패소…"시효 지났다"

등록 2026.05.19 04:45:12  |  수정 2026.05.19 05:48:24

[다보스=AP/뉴시스]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 총회에 참석하고 있

다. 2026.01.2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오픈AI 영리화 철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현지 시간) CNBC와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날 머스

크가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기각했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되돌리고, 10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는데 배심원단은 청구 시효가 만료됐

다는 근거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의 자선 신탁 위반을 방조 및 조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들이 있다"며 배심원들의 결정을 따랐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올트먼과 오픈AI가 회사를 비영리단체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제기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하고 초기 자금 최소 3800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경영권 갈등 끝에 2018년 회



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AI는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고, 2025년에는 공익 목적의 영리법인 구조로 재편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

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01. photo@newsis.com

오픈AI 등이 최대 1340억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 사장을 해임하며 2025년 구조 재편을 철

회하라는게 머스크 측의 요구였다. 

재판은 지난달 27일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격 시작됐고, 이로부터 3주만에 머스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머스크 측 대리인이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상급법원이 재차 판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오픈AI가 준비 중인 1조달러 규모 기업공개(IPO)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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